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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(지휘 김광복)

은 명창 김영임<사진>과 광주시립국악

관현악단 제115회 정기연주회 김영임

국악관현악을 만나다를 연다 18일 오

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

박광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첫 무대

는 세상을 여는 소리로 문을 연다 두

번째 무대는 몽골의 대표 작곡가 잔슨노

르와 마두금 악단이 제작한 흰색석가

탑(White Stupa)과 몽골 나담 축제를

표현한 중턱의 축제(The Naadam

Embankment)를 선보인다

대금무대는 김상연씨가 협연한다 신

석정 시인시 대바람 소리를 대금협주

곡으로 들려준다 이밖에도 모듬북 협주

곡 타(TA) 피리협주곡으로 편곡된 올

드 팝송 섬머타임(Summer Time)을

선보인다

김 씨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수석

부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전남대학교

음악대학 국악학과에서 교수로 활동중

이다

이번 공연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무

대는 국악 명창 김영임과의 협연 무대이

다 1974년 회심곡 완창 앨범으로 데뷔

해 국악인 최초로 1998년 뉴욕 카네기홀

단독공연을 펼쳤으며 국가무형문화재

제57호 경기민요 전수교육조교로 묵계

월 이창배의 예맥을 전승해 전통성 있

는 창법을 구사하는 국악인이다

강원도 산간 지방의 특유한 정서가 새

겨진 한 오백 년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

남녀 간 정을 읊는 경기민요 매화타령

굿판에서 무당이 부르던 무가였던 창부

타령 활기차고도 율동적인 가락을 지

닌 뱃노래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 전석

1만 원 문의 0626138243

전은재기자ej6621@kwangjucokr

세계미술관의 명화를 감상

하는 인문지행 문화예술기획

행사가 오는 15일 오후 2시4

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

린다

3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

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미

술관 소장품 가운데 프란스 할

스와 렘브란트의 작품을 중점

적으로 살펴본다

렘브란트 작품으로는 야간

순찰을 비롯해 티투스의 초

상 유대인 신부 예루살렘

의 파괴로 슬퍼하는 예레미아 등의 걸

작을 다룬다 또 프란스 할스의 작품으

로는 신혼부부의 초상 즐거운 술꾼

한 남자의 초상 등을 감상하며크리벨

리의 마리아 막달레나와 아베르캄프

의 스케이트를 타는 겨울풍경 등도 만

난다

인문지행의 문화예술기획은 세계 미

술관의 명작 감상을 통해 문화 예술적

가치를 시민과 공유하며 인문적 정신의

확장을 지향하는 시민강좌다 기획과 진

행은 인문지행 대표 심옥숙 박사가 맡

고 있으며 참가비는 무료다 문의 010

52055668 0622290687 인문지행

httpcafedaumnetharete

김미은기자mekim@kwangjucokr

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국내에 알려진 건 지

난 2004년이었다 3년 전 세종솔로이스츠 단원으로 처

음 한국을 방문했던용재 오닐은 KBS 1TV 인간극장

에 소개되면서클래식팬뿐아니라전 국민의 관심을받

았다 한국전쟁당시 고아가돼미국으로입양된 어머니

와 아일랜드출신 미국인 조부모밑에서자란그의 이야

기는 감동적이었다 이듬해발매한 1집 앨범이 선풍적인

인기를 모았고 한국에서 열린 첫 독주회 역시 매진을 기

록하며그의 이름을확실히각인시켰다

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던 그는 2006년 또 다른 실험을

한다 젊은 클래식을 표방하며 젊은 솔리스트들과 앙

상블디토를결성했고 2009년부터는클래식축제 디토

페스티벌을 시작한다

광주일보사가 창사 66주년을 맞아 수준높은 클래식

공연을 진행한다 6월에는 앙상블 디토가 12월에는 베

를린 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빈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

주자들로 구성된 필하모닉스가 무대에 오른다

앙상블 디토

앙상블 디토는 결성 당시부터 팬들을 몰고 다녔고 디

토 페스티벌 역시 예술의 전당 최고 히트상품으로 화제

를 모았다 탄탄한 실력과 함께 세련된 외모 차별화된

마케팅등으로 무장한디토는 꽃보다디토 꽃남앙상

블 클래식계의 아이돌 등으로불리며 인기를 모았다

올해로 11년째를 맞는디토페스티벌은 오는 6월7일부

터 25일까지 서울예술의 전당 등지에서 열린다 2018페

스티벌은 리처드용재 오닐&임동혁콘서트첼리스트

문태국 리사이틀 클라리네티스트 김한 리사이틀 미샤

마이스키와앙상블디토 등으로 구성된다

하이라이트 무대인 앙상블 디토Dynamic DITTO

의 광주 공연은 오는 6월1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

관 대극장에서 열린다

앙상블 디토는 매년 멤버를 자유롭게 구성하는 게 특

징이다 지금까지 수필가 피천득 작가의 외손자인 스테

판 재키브와 피아니스트 지용 등 젊은 연주자들이 디토

를 거쳐갔다

리처드 용재 오닐과 함께 올해 공연에도 뛰어난 젊은

연주자들이 함께한다 지난 2015년 차이코프스키 콩쿠

르에서 1위 없는 2위를 수상한 대만 출신의 바이올리니

스트 유치엔쳉은퀸엘리자베스콩쿠르우승윤이상국

제 음악콩쿠르 우승 사라사테 국제바이올린 콩쿠르 우

승 등 화려한 경력을자랑하는젊은 연주자다

커티스 음대클리브랜드 음악원에서 수학한 다니엘정

은 한국계 최초그래미 수상의쾌거를 이룬 파커콰르텟

리더로 지난 2011년부터앙상블디토에서 활동중이다

피아니니스트 스티븐린은줄리어드 음악원출신으로

스타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3등상을 받았던 2014 루빈스

타인콩쿠르에서 2위입상했던 연주자다

그밖에 지난해 금호아트홀 상주아티스트였던 첼리스

트 문태국은 아시아인 최초로파블로 카잘스콩쿠르에서

우승 이름을 알렸으며 클라리넷 연주자 김한은 2016년

자크 랑슬로 국제 클라리넷 콩쿠르에서 1위 및 청중상

위촉작품 최고 연주상 등을 동시수상했다

연주레퍼토리는 바르토크의 콘트라스트쇼스타코비

치의 피아노삼중주 브람스의 피아노 사중주  등이다

필하모닉스(PHILHARMONIX)

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는 필하모닉스이 공연이

기다리고 있다필하모닉스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베를

린필과빈필단원으로 구성된앙상블로 다채로운 음악

을 선사한다

멤버는베를린필악장을맡고 있는 노아벤딕스를비

롯해 세바스티앙 거틀러(바이올린베를린 필) 틸로 페

이너(비올라빈필) 스테판콘츠(첼로베를린필) 오돈

라츠(더블베이스빈필수석) 다니엘오텐잠머(빈필수

석단원)크리스톱스 트락슬러(피아노) 등 7명이다

연주 레퍼토리는 정통 클래식과 팝송 등 다양한 장르

를 아우른다 브람스의 헝가리 무곡 1번라흐마니노프

의 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 요한스트라우스의

박쥐 서곡험퍼딩크의 헨젤과그레텔서곡록그룹퀸

의 Bohemian Rhapsody 스팅의 Englishman in

Newyork 등을 만날수 있다

디토 앙상블 티켓 가격 8만8000원 6만6000원 3만

3000원 문의 0622200541

김미은기자mekim@kwangjucokr

명창김영임 국악관현악을만나다

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

정기연주회

18일 광주문예회관

클래식계새바람일으킨 꽃남 앙상블

리처드용재오닐 스티븐린 다니엘정유치엔쳉

암스테르담미술관렘브란트작품감상

인문지행문화예술행사15일 광주극장영화의집

렘브란트작 야간순찰

광주일보 창사 66주년 기념 앙상블 디토 공연

6월18일 용재오닐유 치엔쳉등참여

브람스쇼스타코비치바르토크연주

12월 베를린빈 필 필 하모닉스 공연

베를린필과빈필단원들로구성된 필하모닉스


